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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곽규택)을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16호에 따라 징계

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

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

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규택은 2025년 12월 9일 목요일, 본회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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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회의원 나경원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한 국회의장의 수차례의

경고 묵살에 따른 제재 조치로 마이크가 중단되자 국회의원 나경

원의 의제 외 발언이 유튜브로 불법 송출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않은 마이크를 건네주고, 심지어 불법 홍보물을 반입하여 의원 발

언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가 하면 발언대에 손피켓을 게첩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음.

다. 이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특히 국

회의장이 의사진행 방해 금지를 수차례 경고하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성이 높

다고 할 것임.

라. 또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화되어 있는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제 외 발언을 계속

이어가도록 부추기고, 이도 모자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을 정치쇼와 불법 유튜브 장사질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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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는 회의의 질서 유지를 방해(「국회법」 제145조)를 한 것을 넘

어 국회 질서에 대한 무시이자, 국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고 의회민주주의에 조롱에 해당함. 특히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

발동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난동과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엄히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사안임.

바. 무엇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59건은 국민의힘의

입법 방해 목적에 의한 무제한 토론 때문에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국민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나온 행태로

해당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정쟁적

목적을 갖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국민의힘 인질극의 허상과

민낯은 국민적 질타의 대상임.

사.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원 곽규택의

소란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임.

아. 위와 같이 국회의원 곽규택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

무),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국회의원윤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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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

히 위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16호에 따라 엄중

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